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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Korean traditional foods cognition and preference classified by age in

Busan.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January 2 to March 31, 2008, by questionnaires and data analyzed by SPSS

program.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irty-four point nine percent of the subjects were interested the

Korean traditional foods. Over 40's were more interested in the foods than under 30's. Most of the subjects (65.5%)

were proud of the Korean traditional foods and the most proud food was kimchi in all of the subjects. The

improvement for Korean traditional foods was indicated as cooking method.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reference of bab, juk, guksu, gug, jeon-juk-sun, gui-jjim, jigae, jorim, bokeum, kimchi, namul,

eumcheong and cognition degree of the Korean traditional foods. Therefore, the understanding of the requirements and

preference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age and sex is needed to develop our traditional food.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5(3) : 351~36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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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각 나라의 식생활은 그 지역의 기후, 지리 등 자연환경과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오

랜 역사와 문화의 변천을 통해 독특하게 형성되어 그 나라 고

유의 전통 식생활 문화를 이룩한다(Choi 등 2002). 우리나

라는 일찍부터 농경문화가 정착되어 곡류를 재배·생산하여

이용함으로써 곡식위주의 음식문화와 조리법이 발달되었으

며 시대에 따른 음식문화의 변환기와 함께 기호, 풍토에 알

맞게 변형되어 향토음식으로 발전하였고 또한 약식동원의 관

점에서 식문화가 이루어져왔으므로, 전통음식이 보기에 섬

세하고 맛이 조화로우며 영양면이나 조리 가공면에서 과학

적이다(Kim 등 1992; Hong 등 1999). 그러나 급속한 경

제성장과 산업의 발전은 사회 환경과 국민의 생활수준을 크

게 향상시켜 여러 방면에서 가치관이나 의식의 변화를 초래

하였고, 식생활양식을 급속도로 변화시켰다(Han 등 1989).

또한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 및 사회진출의 증가로 인한 가

사노동 시간의 단축, 핵가족화, 청소년들의 의식구조 변화,

소비의식의 변화 등에 따라 외식화 경향이 가속화되었고, 산

업사회의 바쁜 생활 속에 간편성, 다양성, 경제성, 신속성, 균

일한 품질, 위생, 서비스 및 기호성을 추구하게 됨에 따라, 가

공식품이나 즉석식품이 생산되어 많이 이용되고 있다(Jeong

& Kim 2001; Park & Ahn 2001). 

이러한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식사형태에서는 문

제가 되지 않았던 고열량, 고지방, 고당질 및 나트륨의 과잉

섭취와 저섬유소 섭취의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이는 성인병

의 발생률을 증가시킴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과 동시

에(Ries 등 1987; Kim 등 2004) 전통적으로 내려온 우리

의 한국음식을 접할 기회를 감소시켰다. 그러나 최근 가장 한

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한국 전통식

단의 과학성이 보고됨에 따라(Lee & Ryu 1988; Chang

& Cho 2000; Han & Song 2003)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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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분명하게하고 그 가치를 바로 알아서 계승·발전시

켜 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Kim 2005).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인지도 및 선호도

에 관한 연구(Koo 1995; Rho & Woo 2003; Kweon &

Yoon 2006; Lee 2008; Sim 2008), 의식과 식생활 행동

에 관한 연구(Han 등 1997; Park 2004; Bok 2005) 이

용과 소비실태에 관한 연구(Lee 1997; Lee 1998; Kim

2000), 기호도 및 섭취빈도에 관한 연구(Jang & Joe

2000; Choi 등 2002; Min & Park 2004; Yoon

2005) 등이 있으나 이들 연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주부,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및 초등학생 각각의 특정 연

령층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세대 간의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 등을 비교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30대, 4,50

대, 60대 이상 등의 연령별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 및 기

호도를 조사하여 세대 간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시대에 맞

는 전통음식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하였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부산시내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

학교를 4개교씩 선정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개의 대학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영도구, 수영구, 동래구

에 소재하는 노인대학에 출석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2008년 1월 2

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1,400부를 배

부하여 조사대상자가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게 하였으며 모

든 문항에 완전히 응답한 1,148부(회수율 90.7%)를 통계

처리 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설문지의 내용은 일반적 사항, 체중과 신장, 전통음식에 대

한 견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전통음식, 전통음식의 조

리법에 대한 인지도, 전통음식의 계승발전에 관한 견해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된 체중과 신장을 이용하여 비만도(Percent Ideal

Body Weight; PIBW)를 구하였다. PIBW는 (실제체중/이

상체중)×100으로 계산하였고, 이상체중은 (실제신장-

100)×0.9로 계산하였다. 

전통음식에 대한 견해는 선행연구(Jang 등 2005; Han

등 2007)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보

완하여 설문을 만들었다. 문항은 전통음식에 대한 관심정도,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전통음식에 대한 인지도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등에 관한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장 자랑

스럽게 생각하는 전통음식에 관한 문항에서는 한국 전통 음

식류 10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전통음식에 대

한 인지도는 ‘매우 훌륭하다’ 5점, ‘훌륭하다’ 4점, ‘보통이

다’ 3점, ‘훌륭하지 않다’ 2점, ‘전혀 훌륭하지 않다’ 1점으

로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전통음식 조리법에 대한 인식은 선행연구(Min 1999)를

수정·보완하여 설문을 만들었다. 문항의 내용은 조리방법

에 대한 생각, 이용횟수 감소이유, 가공식품화 요구도를 물

어보는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통음식의 계승발전에 관한 견해는 선행연구(Gang &

Chyun 2006)에서 사용한 방법을 응용하여 설문을 만들었

다. 문항은 계승발전의 필요성, 계승·발전해야 하는 이유,

개선방향 등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음식종류별 선호도는 밥류, 죽류, 면류, 국류, 전·적·선

류, 구이 및 찜류, 젓류, 탕류, 찌개류, 전골류, 조림류, 볶음

류, 회류, 김치류, 떡류, 과정류 및 음청류로 분류하여 기호를

조사하였으며 기호정도는 ‘매우 싫어함’ 1점, ‘싫어함’ 2점,

‘보통임’ 3점, ‘좋아함’ 4점, ‘매우 좋아함’ 5점까지의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다. 

3. 조사자료의 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12.0(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항

목에 따라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전반적

인 경향을 파악하고, 변인간의 유의성 및 상관성은 t-test,

χ
2-test, Pearson 상관계수, 일원배치 분산분석,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파악하였다. 성별의 경우

명명척도이므로 남자 1, 여자 2로 더미화하여 통계처리하였다.

—————————————————————————

결 과
—————————————————————————

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Table 1과 같다. 초등학교

남학생이 89명(7.7%), 여학생 74명(6.5%), 남자 중학생

90명(7.8%), 여자중학생 93명(8.1%), 남자고등학생 91

명(7.9%), 여자고등학생 105명(9.2%), 2,30대 남자 82

명(7.1%), 2,30대 여자 126명(11.0%), 4,50대 남자 98

명(8.6%), 4,50대 여자 100명(8.7%), 60대 이상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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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명(10.2%), 60대 이상 여자 83명(7.2%)로 총 1,148

명이었다.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이 949명(82.7%)으로 가

장 많았으며 대가족 176명(15.3%), 1인 가족 23명(2.0%)

이었다. 월평균 가계수입은 201~300만원이 32.0%,

301~400만원 25.0%, 101~200만원 20.0%, 401만원

이상 17.4%, 100만원 미만 5.6% 순이었다. 

조사대상자의 나이, 신장, 체중 및 비만도는 Table 2에 나

타내었다. 남자초등학생은 평균 신장 149.4 cm, 평균체중

41.9 kg 이었고, 여자초등학생은 평균 신장 151.3 cm, 평

균체중 43.9 kg이었다. 남자 중학생의 평균 신장은 166.3

cm, 평균체중 57.6 kg 이었고, 여자중학생은 평균 신장

159.9 cm, 평균체중 48.7 kg이었다. 남자고등학생의 평균

신장은 173.5 cm, 평균체중 66.7 kg, 여자고등학생은 평

균 신장 161.9 cm, 평균체중 49.5 kg이었다. 2,30대 남성

의 평균 신장은 174.5 cm, 평균체중 70.1 kg, 4,50대 남

성은 평균 신장 170.5 cm, 평균체중 68.4 kg, 60대 이상

남성은 평균 신장 166.8 cm, 평균체중 66.6 kg으로 연령

이 높아질수록 PIBW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2,30대 여

성은 평균 신장 161.3 cm, 평균체중 52.7 kg으로 신장은

여고생들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체중이 증가하였으며 3,40

대 여성 평균 신장 160.1 cm, 평균체중 56.8 kg, 60대 이

상 여성 평균 신장 158.3 cm, 평균체중 58.4 kg으로 나이

가 들수록 신장은 줄고 체중은 증가하여 PIBW가 높게 나

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Number (%)

Gender

 Male

Elementary school students

Middle school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2,30's

4,50's

Over 60's

 89 (997.7)

 90 (997.8)

 91 (997.9)

 82 (997.1)

 98 (998.6)

 117 (910.2)

 Female

Elementary school students

Middle school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2,30's

4,50's

Over 60's

 74 (996.5)

 93 (998.1)

 105 (999.2)

 126 (911.0)

 100 (998.7)

 83 (997.2)

Family type

Nucleic family

Enlarged family

One person family

 949 (982.7)

 176(915.3)

 23 (992.0)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Won)

Under 100

101 − 200

201 − 300

301 − 400

Over 401

 62 (995.6)

 230 (920.0)

 367 (932.0)

 287 (925.0)

 200 (917.4)

Total 1,148 (100.0)

Table 2.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Height (cm) Weight (Kg)  PIBW

Male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2,30's

4,50's

Over 60's

149.4 ± 5.5d

166.5 ± 6.1c

173.5 ± 7.1a

174.5 ± 5.5a

170.5 ± 5.3b

166.8 ± 3.9c

41.9 ± 5.3d

57.6 ± 6.9c

66.7 ± 6.3b

70.1 ± 7.5a

68.4 ± 7.0ab

66.6 ± 5.9b

994.4 ± 9.5d

996.5 ± 6.7d

999.3 ± 9.5c

104.7 ± 9.0b

108.1 ± 9.5a

110.7 ± 6.8a

Female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2,30's

4,50's

Over 60's

151.3 ± 6.0d

159.9 ± 4.7bc

161.9 ± 5.0a

161.3 ± 5.1ab

160.1 ± 4.8bc

158.3 ± 4.6c

43.9 ± 7.3d

48.7 ± 6.8c

49.5 ± 6.4c

52.7 ± 7.1b

56.8 ± 7.0a

58.4 ± 6.8a

995.0 ± 10.2c

990.4 ± 10.1d

989.2 ± 10.9d

995.6 ± 10.3c

105.2 ± 9.7b

110.2 ± 10.2a

1) Mean ± SD
2)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PIBW (Percent Ideal Body Weight) = (actual body weight/standard body weight) × 100 Standard body weight = (height − 100)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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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음식에 대한 견해

조사대상자의 전통음식에 대한 견해는 Table 3과 같다.

전통음식에 대한 관심정도를 물어보는 질문에 ‘매우 관심 있

다’와 ‘약간 관심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초등학생 36.8%,

중학생 21.3%, 고등학생 26.0%, 2,30대 29.9%, 4,50대

48.5% 그리고 60대 이상은 46.5%였다. 

관심을 갖게 된 계기로는 초등학생의 36.8%, 중학생

44.8%, 고등학생 64.3% 2,30대 57.7%, 4,50대 67.7%

그리고 60대 이상 63.5%가 ‘매스컴을 통해서’라고 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초, 중, 고등학생과 2,30대에

서는 ‘학교교육’과 4,50대와 60대 이상은 ‘가정교육’이라는

답이 두 번째로 많아 세대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p < 0.001).

전통음식에 대한 인지도 평가에서 중학생을 제외한 전 연

령층에서 ‘매우 훌륭하다’에 가장 많이 답하였으며 전통음식

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고유의 음식

이기 때문에(36.5~59.0%)’에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

며,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17.5~30.1%)’를 두 번째로

답하여 대체로 우리 고유의 음식에 대해 전통을 중시하고 자

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통음식 중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음식은 Table 4

Table 4. The most proud Korean traditional food of the subjects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2,30's 4,50's Over60's Total χ

2

Bulgogi 

Galbijjim

Kimchi

Japchae

Gujulpan

Sinsunro

Tteok

Juk

Traditional drinks

Bibimbab

17 (910.4)1)

10 (996.1)1)

95 (958.3)1)

 6 (993.7)1)

 3 (991.8)1)

 3 (991.8)1)

 4 (992.5)1)

 0 (990.0)1)

 2 (991.2)1)

23 (914.1)1)

15 (998.2)

13 (997.1)

94 (951.4)

 4 (992.2)

 7 (993.8)

 6 (993.3)

 6 (993.3)

 0 (990.0)

 4 (992.2)

34 (918.6)

22 (911.2)

26 (913.3)

65 (933.2)

12 (996.1)

 5 (992.6)

11 (995.6)

 7 (993.6)

 3 (991.5)

19 (999.7)

26 (913.3)

32 (915.4)

20 (999.6)

56 (924.2)

11 (994.5)

22 (994.1)

16 (997.7)

18 (998.7)

 1 (990.5)

13 (996.3)

19 (999.1)

12 (996.1)

19 (999.6)

48 (924.2)

9 (994.5)

28 (914.1)

33 (916.7)

25 (912.6)

0 (990.0)

8 (994.0)

16 (998.1)

10 (995.0)

24 (912.0)

53 (926.5)

15 (997.5)

23 (911.5)

29 (914.5)

20 (910.0)

 0 (990.0)

 5 (992.5)

21 (910.5)

108 (999.4)

112 (999.8)

411 (935.8)

 57 (995.0)

 18 (997.7)

 88 (998.5)

 80 (997.0)

 4 (990.3)

 51 (994.4)

139 (912.1)

224.21***

Total 163 (100.0)1) 183 (100.0) 196 (100.0) 208 (100.0) 198 (100.0) 200 (100.0) 1,148 (100.0)

1) N (%) 
***: p < 0.001

Table 3. Distribution of cognition on Korean traditional foods of the subjects

Elemen-

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2,30's 4,50's Over 60's  Total χ

2

Degree of 

 interest

Not at all

Almost uninterest

Moderate

Interested

Very interested

25 (815.3)1)

18 (811.1)1)

60 (836.8)1)

48 (829.4)1)

12 (887.4)1)

23 (812.6)

30 (816.4)

91 (849.0)

39 (821.3)

 0 (880.0)

 12 (886.1)

 26 (813.3)

107 (814.6)

 42 (821.4)

 9 (884.6)

 9 (884.3)

 35 (816.8)

102 (849.0)

 55 (826.5)

 7 (883.4)

 3 (881.5)

 13 (886.6)

 86 (843.4)

 78 (839.4)

 18 (889.1)

 3 (881.5)

 11 (885.5)

 93 (846.5)

 74 (837.0)

 19 (889.5)

 75 (886.5)

133 (811.6)

539 (847.0)

336 (829.3)

65 (885.6)

115.87**

Motives of

 having

 interest

School education

Home education

Books

Mass media

Other

49 (830.1)1)

26 (816.0)1)

16 (889.8)1)

60 (836.8)1)

12 (887.4)1)

47 (825.7)

20 (810.9)

10 (885.5)

82 (844.8)

24 (813.1)

 24 (812.2)

 20 (810.2)

 21 (810.7)

126 (864.3)

 5 (882.6)

 32 (815.4)

 28 (813.5)

 18 (888.7)

120 (857.7)

10 (884.8)

 7 (883.5)

 35 (877.7)

 16 (888.1)

134 (867.7)

 6 (883.0)

 7 (883.5)

 46 (823.0)

 14 (887.0)

127 (863.5)

 6 (883.0)

166 (814.5)

175 (815.2)

 95 (888.3)

649 (856.5)

 63 (885.5)

146.52***

Cognition of

 traditional

 food

Very poor

Poor

Moderate

Excellent

Very excellent

 7 (884.3)1)

17 (810.3)1)

30 (818.4)1)

53 (832.5)1)

56 (834.4)1)

 8 (884.4)

22 (812.0)

41 (822.4)

62 (833.9)

50 (827.3)

 6 (883.1)

 31 (815.8)

 43 (821.9)

 40 (820.4)

 76 (838.8)

 12 (885.8)

 15 (887.2)

 39 (818.8)

 61 (829.3)

 81 (838.9)

 4 (882.0)

 10 (885.1)

 47 (823.7)

 60 (830.3)

 77 (838.9)

 4 (882.0)

 13 (886.5)

 47 (823.5)

 60 (830.0)

 76 (838.0)

 41 (883.6)

108 (889.4)

247 (821.5)

336 (829.3)

416 (836.2)

 838.32**

Reasons for

 excellence 

Traditional food

Good taste

Good nutrition

Scientific cooking method

Good shape & color

Other

62 (838.0)1)

 9 (885.5)1)

46 (828.2)1)

26 (816.0)1)

20 (812.3)1)

 0 (880.0)1)

72 (839.3)

19 (810.4)

55 (830.1)

24 (813.1)

13 (887.1)

 0 (880.0)

 76 (838.8)

 30 (815.3)

 48 (824.5)

 17 (888.7)

24 (812.2)

 1 (880.5)

 76 (836.5)

 24 (811.5)

 44 (821.2)

 24 (811.5)

37 (817.8)

 3 (881.4)

 99 (850.0)

 22 (811.1)

 42 (821.2)

 7 (883.5)

24 (812.1)

 4 (82.0)

118 (859.0)

 21(810.5)

 35 (817.5)

 4 (882.0)

18 (889.0)

 4 (882.0)

503 (843.8)

125 (810.9)

270 (823.5)

102 (811.8)

136 (811.8)

 12 (881.0)

 885.59**

Total 163 (100.0)1)183 (100.0) 196 (100.0) 208 (100.0) 198 (100.0) 200 (100.0)1,148 (100.0)

1) N (%)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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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초등학생의 58.3%, 중학생 51.4%, 고

등학생 33.2%, 2,30대 24.2%, 4,50대 24.2% 그리고 60

대 이상 26.5%가 ‘김치’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초등학생은

불고기-비빔밥, 중학생은 비빔밥-불고기, 고등학생은 갈비

찜, 비빔밥-불고기, 2,30대는 불고기-구절판 4,50대는 신

선로-구절판, 60대 이상은 신선로-갈비찜의 순으로 꼽아

김치를 제외하고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전통음식에 세대 간

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p < 0.001).

3. 전통음식의 조리방법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자의 전통음식의 조리방법에 대한 인식도는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통음식의 조리방법은 ‘아주 복잡하

다’와 ‘복잡하다’라는 응답이 초등학생 50.9%, 중학생

56.9%, 고등학생 70.4%, 2,30대 83.6%, 4,50대 76.8%

그리고 60대 이상에서 73%로 나타나 ‘보통이다’라는 답변

보다 많았으며 ‘쉽다(5.0%)’와 ‘아주 쉽다(0.6%)’는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전통식품을 섭취하는 횟수가 감소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

에는 전 연령층에서 ‘만들시간이 없어서(51.9~68.3%)’,

‘조리방법이 어려워서(24.0~38.9%)’, ‘가격이 비싸서

(3.4~9.2%)’의 순으로 답하여 가격이나 맛 때문이 아니라

조리과정에 대한 부담으로 이용횟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음식의 가공식품화에 대해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55.2%, 고등학생의 54.1%, 2,30대의 51.4%, 4,50대의

56.1%, 60대이상의 57%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생(9.2%)과 중학생(9.8%)은 다른 연

령대에 비해 ‘전혀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았다. 

4. 전통음식의 계승·발전에 관한 견해 

조사대상자들의 전통음식 계승·발전에 관한 견해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계승·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매

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에 초등학생은 61.5% 중학생

61.2%, 고등학생 68.4%, 2,30대 76.4%, 4,50대 68.7%

그리고 60대 이상은 67.5% 응답하여 전 연령층에서 우리

의 전통 음식의 계승·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음식을 계승·발전해야 하는 이유로는 초등학생의

39.3%, 중학생 35.0%, 고등학생의 39.8%가 ‘세계화시키

기 위해서’라고 가장 많이 답했으나 2,30대는 ‘우리의 전통

음식이므로’(27%), 4,50대의 22.6%, 60대 이상 36.9%

는 ‘우리 식성에 맞다’를 가장 높게 꼽아 연령별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었다(p < 0.001).

전통음식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의 31.9%, 중

학생 37.2%, 고등학생 41.8%, 2,30대 54.8% 4,50대

54.5% 그리고 60대 이상에서 49.0%가 ‘조리방법’을 첫 번

째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생은 ‘영양’(25.8%), 중

학생은 ‘맛’(23.5%), 고등학생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경제

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21.7~25.5%) 연령별 차이가 나

타났다(p < 0.001).

5. 음식 종류별 선호도에 따른 성별, 연령별, 비만도 및

전통음식 인지도와의 상관관계

조사 대상자의 음식 종류별 선호도에 따른 성별, 연령별,

비만도 및 전통음식 인지도와의 상관관계를 Table 7에 나

타내었다. 죽(p < 0.05), 볶음(p < 0.05), 김치(p < 0.05),

Table 5. Perception of cooking method of Korean foods of the subjects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2,30's 4,50's Over 60's  Total χ

2

Cooking

 method

Very complicated

Complicated

Fair

Easy

Very easy

 15 (999.2)1)

 68 (941.7)1)

 69 (942.3)1)

 10 (996.1)1)

 1 (990.6)1)

 21 (911.5)

 83 (945.4)

 63 (934.4)

 13 (997.1)

 3 (991.6)

 18 (999.2)

120 (961.2)

 41 (920.9)

 14 (997.2)

 3 (991.5)

 19 (999.1)

155 (974.5)

 27 (913.0)

 7 (993.4)

 0 (990.0)

 17 (998.6)

135 (968.2)

 42 (921.2)

 4 (992.0)

 0 (990.0)

 13 (996.5)

133 (966.5)

 45 (922.5)

 9 (994.5)

 0 (990.0)

103 (999.0)

694 (960.4)

287 (925.0)

 57 (995.0)

 7 (990.6)

88.73**

Reason

 for decrease

 in intake

Lack of time

Hard to cook

Expensive

Not tasty

Other

100 (961.3)1)

 40 (924.5)1)

 15 (999.2)1)

 8 (994.9)1)

 0 (990.0)1)

125 (968.3)

 46 (925.1)

 8 (994.4)

 4 (992.2)

 0 (990.0)

126 (964.3)

 47 (924.0)

 9 (994.6)

 9 (994.6)

 5 (992.6)

108 (951.9)

 81 (938.9)

 7 (993.4)

 5 (992.4)

 7 (993.4)

113 (957.0)

 75 (937.9)

 10 (995.1)

 0 (990.0)

 0 (990.0)

116 (958.0)

 69 (934.5)

 15 (997.5)

 0 (990.0)

 0 (990.0)

688 (959.9)

358 (931.2)

 64 (995.6)

 26 (992.3)

 12 (991.0)

69.78**

Necessity for

 food

 processing

Not at all

Unnecessary

Moderate

Necessary

Very necessary

 15 (999.2)1)

 17 (910.4)1)

 41 (925.2)1)

 72 (944.2)1)

 18 (911.0)1)

 18 (999.8)

 23 (912.6)

 41 (922.4)

 87 (947.5)

 14 (997.7)

 12 (996.1)

 19 (999.7)

 59 (930.1)

 79 (940.3)

 27 (913.8)

 9 (994.3)

 24 (911.5)

 68 (932.7)

 83 (939.9)

 24 (911.5)

 0 (990.0)

 31 (915.7)

 56 (928.3)

100 (950.5)

 11 (995.6)

 3 (991.5)

 27 (913.5)

 56 (928.0)

103 (951.5)

 11 (995.5)

 57 (995.0)

141 (912.3)

321 (928.0)

524 (945.6)

105 (999.1)

55.46**

Total 163 (100.0)1) 183 (100.0) 196 (100.0) 208 (100.0) 198 (100.0) 200 (100.0) 1,148 (100.0)

1) N (%)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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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p < 0.01)의 선호도는 성별과 양의 상관을 보였으나 회

(p < 0.01)의 선호도는 음의 상관을 보여 여자가 남자보다

죽, 볶음, 김치, 떡을 좋아하고, 남자는 회를 더 좋아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죽(p < 0.05), 국(p < 0.01), 젓갈

류(p < 0.01), 볶음(p < 0.01), 회(p < 0.01), 김치(p <

0.01), 나물류(p < 0.01)의 선호도와 양의 상관을 보였고,

국수류(p < 0.01), 구이·찜(p < 0.05, 탕(p < 0.01), 떡

(p < 0.01) 과정류(p < 0.01), 음청류(p < 0.01)의 선호도

와는 음의 상관을 보였다. 비만도는 죽(p < 0.01), 국

(p < 0.01), 전·적·선류(p < 0.01), 볶음(p < 0.05), 회

(p < 0.01), 김치(p < 0.05), 나물(p < 0.01), 떡류(p <

0.01)의 선호도와 양의 상관을 보였다. 전통음식에 대한 인

지도는 밥, 죽, 국수, 국, 전·적·선, 구이, 찜, 찌개, 조림,

볶음, 김치, 나물, 음청류의 선호도와 양의 상관을 나타내었

다(p < 0.01).

Table 6. Cognition on inheritance and development on the Korean traditional foods of the subjects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2,30's 4,50's Over 60's  Total χ

2

Necessity for 

 inheritance &

 development

Never necessary

Unnecessary

Moderate

Necessary

Very necessary

 2 (991.2)1)

 12 (997.4)1)

 49 (930.1)1)

 44 (927.0)1)

 56 (934.4)1)

 5 (992.7)

16 (998.7)

50 (927.3)

55 (930.1)

57 (931.1)

11 (995.6)

19 (999.7)

32 (916.3)

60 (930.6)

74 (937.8)

 2 (991.0)

 10 (994.8)

 37 (917.8)

 66 (931.7)

 93 (944.7)

 6 (993.0)

 13 (996.6)

 43 (921.7)

 70 (935.4)

 66 (933.3)

 5 (992.5)

11 (995.5)

49 (924.5)

79 (939.5)

56 (928.0)

 31 (992.7)

 81 (997.1)

260 (922.6)

374 (932.6)

402 (935.0)

941.95**

Reasons for

 inheritance &

 development

Traditional food

Outstanding food culture

Palatable

Widely advertise 

Education for descendants

Others

 48 (929.4)1)

 24 (914.7)1)

 26 (916.0)1)

 64 (939.3)1)

 1 (990.6)1)

 0 (990.0)1)

48 (926.2)

32 (917.5)

37 (920.2)

64 (935.0)

 2 (991.1)

 0 (990.0)

53 (927.0)

31 (915.8)

28 (914.3)

78 (939.8)

 5 (992.6)

 1 (990.5)

 63 (930.3)

 40 (919.2)

 47 (922.6)

 50 (924.0)

 7 (993.4)

 1 (990.5)

 50 (925.3)

 46 (923.2)

 73 (936.9)

 29 (914.0)

 0 (990.0)

 0 (990.0)

47 (923.5)

45 (922.5)

72 (936.0)

36 (918.0)

 0 (990.0)

 0 (990.0)

309 (926.9)

218 (919.0)

283 (924.7)

321 (928.0)

 15 (991.3)

 2 (990.2)

106.07***

Toward of 

 improvement

Cooking method

Nutrition

Taste

Preservation & hygiene

Price

 52 (931.9)1)

 42 (925.8)1)

 34 (920.9)1)

 10 (996.1)1)

 25 (915.3)1)

68 (937.2)

16 (998.7)

43 (923.5)

15 (998.2)

41 (922.4)

82 (941.8)

16 (998.2)

35 (917.9)

21 (910.7)

42 (921.4)

114 (954.8)

 9 (994.3)

 10 (994.8)

 22 (910.6)

 53 (922.5)

108 (954.5)

 7 (993.5)

 11 (995.6)

 28 (914.1)

 44 (925.2)

98 (949.0)

13 (996.5)

 9 (994.5)

36 (918.0)

44 (922.0)

522 (945.4)

103 (999.0)

142 (912.4)

132 (911.4)

249 (921.7)

160.96***

Total 163 (100.0)1) 183 (100.0) 196 (100.0) 208 (100.0) 198(100.0) 200 (100.0)
1,148

(100.0)

1) N (%) 
**: p < 0.01; ***: p < 0.001

Table 7. Correlation coefficient among preferences of foods, sex, age, percent ideal body weight(PIBW) and cognition of the Korean
traditional foods

 Gender Age PIBW Cognition 

Bab

Juk

Guksu

Gug

JeonJukSun

GuiJjim

Jutgal

Tang

Jigae

Jeongol

Jorim

Bokeum

Heoi

Kimchi

Namul

Tteoks

Gwajeong

Eumcheong

−0.047

−0.075*

−0.010

−0.006

−0.004

−0.042

−0.012

−0.013 

−0.016

−0.013

−0.049

−0.059*

−0.111**

−0.086*

−0.053

−0.105**

−0.030

−0.035

−0.014

−0.089*

−0.153**

−0.128**

−0.224**

−0.075*

−0.115**

−0.108**

−0.008

−0.063

−0.011

−0.086**

−0.229**

−0.106**

−0.325**

−0.225**

−0.129**

−0.124**

−0.031

−0.093**

−0.037

−0.097**

−0.184**

−0.035

−0.033

−0.010

−0.008

−0.061

−0.018

−0.069*

−0.164**

−0.071*

−0.189**

−0.111**

−0.057

−0.043

−0.290**

−0.209**

−0.145**

−0.295**

−0.253**

−0.144**

−0.058

−0.036

−0.207**

−0.015

−0.148**

−0.086**

−0.038

−0.241**

−0.239**

−0.053

−0.069

−0.109**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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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

한 민족의 고유한 음식 문화는 그 나라의 지리적 위치와 정

치, 경제, 사회적 여건 그리고 역사 속에 누적된 그 민족 특

유의 문화적 배경에 의해서 형성되고 발전한다. 특히 식생활

문화는 보편성과 토착성이 짙어 그 민족 고유의 문화와 함께

계승·발전하는데, 우리나라도 오천년 역사 속에서 고유한

식생활 문화를 형성해 왔다(Hong 등 1999). 민족이 살고

있는 자연환경과 사회환경 속에서 그 지역에서 산출되는 식

품을 기본 재료로 하여 음식의 조리가공법이 개발되며, 우리

의 전통음식은 과거의 전통적인 대가족 중심의 가족 제도 하

에서 주부들이 식생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고, 음식의 조

리방법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통음식을 지금까지 고

수·계승하여 올 수 있었다(Joe 1997). 우리의 전통음식은

19세기 말엽에 서양으로부터 새로운 식품과 조리법, 식생활

습관 등이 전해지면서 많은 변화를 거치기 시작하였고, 고도

의 경제성장과 급속한 산업의 발달로 식생활도 점차 간소화

와 편의성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흐르게 되었으며, 식품산업

의 발달과 수입 개방화·국제화에 따른 외래식품의 도입은

음식 선택의 폭을 확대 시켰고,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외

식산업의 확대 등은 한국인의 식생활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

게 되었다(Han 등 1989; Kim 등 1992).

본 조사대상자들의 한식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알아보는

질문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관심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36.8%로 4,50대(48.5%)와 60대 이상(46.5%)에 비해 낮

았지만 중·고등학생(21.3%, 26.0%)과 2,30대(29.9%)

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인천지역 초등학생을 대

상으로 한 Gang & Chyun(2006)의 조사에서 37.0%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

는 초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이나 관련 교과목시간에 우리 전

통음식의 우수성과 식생활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아동

들의 입맛이 전통음식에 익숙해질수 있도록 이끌어주려는 노

력이 지속되고 있는 결과로 사료된다. 중고등학교에서도 특

별한 전통음식이 제공될 때 식당이나 급식장소에 설명을 게

시하여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전통음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로 전체 응답자의

56.5%가 ‘매스컴을 통해서’라고 응답하였는데, Kang &

Lee(2008)가 인터넷이나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전통음식에

관한 정보를 습득할 경우 검증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들을

무분별하게 습득할 수 있어 전통음식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갖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점으로 미루어 올바른 정보 제

공의 경로가 요구된다 하겠다. 초·중학생의 경우는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학교교육’이란 응답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학교급식과 영양교육이 학생들에게 전

통음식을 접하게 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

는 것으로 보여진다(Oh 2004). 그러나 초등학생보다 중·

고등학생과 2,30대의 관심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청소년기

에 불규칙한 식습관, 결식, 편식, 외식 등의 증가로 서구화된

식습관이 형성되어 우리 전통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든

것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교육매체를 개발하여 우리

전통음식에 대한 영양학적 우수성과 식생활문화 등을 특별

활동이나 관련 교과목 시간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학

교급식에서 전통음식을 자주 제공하는 것이, 우리 전통음식

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고 아이들의 입맛이 전통음

식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방편으로 사료

된다(Gang & Chyun 2006). 

한식은 다양한 곡물음식, 주식과 부식의 음식문화, 김치와

장류의 음식, 발효음식 등 일반적인 측면 이외에도 음식 재

료의 구성, 조리방법 및 영양, 그리고 상차림과 문화적인 측

면에서 그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Kim 2005; Kwak

등 2008). 조사대상자들은 중학생을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

서 우리의 전통음식을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의 전통음식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

부분 ‘우리 고유의 음식이기 때문에’,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

에’ 그리고 ‘맛이 좋기 때문에’라고 답해서 우리의 전통문화

를 중시하고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음식의 우수

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에는 식품이 하나의 문화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음식에 대한 선호 패턴이 패스트푸드에서 슬로우푸드로 바

뀌고 건강식, 자연식 등이 인기를 끄는 세계적 추세는 한국

음식을 국제화하기 매우 좋은 여건이다. 한국음식의 국제화

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재확립하고 우리 민족의 문화적 우수

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Kim 2005). 

본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전통 음식

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김치’를 꼽았는데, 이는 초등학생(Min

1999), 중학생(Lee 2000), 고등학생(Park & Kim 1991;

Lee 1995)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들과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김치는 이미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음식으로 국내외

적으로 영양과 생리적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Kim 1999;

Han 2007). 김치 다음으로는 전 연령층에 걸쳐 비빔밥, 불

고기, 갈비찜, 신선로 등이 높은 응답율을 보였는데 김치, 불

고기, 비빔밥 등이 한국 전통음식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영양

학적, 식품학적 가치 뿐만아니라 식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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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이로 인해 아시아를 비롯하여 세

계시장에서도 손색없는 대표요리로 꼽히고 있으므로(Kim

2005), 그에 따른 매스컴의 홍보와 교육의 영향으로 본 조

사대상자들도 이들 식품의 영양학적 가치 및 우수성 등을 인

식하고 자긍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음식중 국제화가 가능한 음식은 여러 가지로 외국인

이 좋아하는 한국음식은 불고기, 갈비구이, 비빔밥 이며 한

국음식 중 상품화 가능성, 경제성, 과학성 등이 가장 높은 것

으로 평가되는 식품은 김치로 보고된 바 있다(Kim 2005).

본 조사에서 젊은 층에서 신선로나 구절판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음식으로 꼽히지 않았던 것은 실제로 관능적인 수

용도가 낮았다기 보다는 그 음식을 먹어보고 접할 수 있는 기

회가 드물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전통음식의 선호도는 평

소 먹는 정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음식에 대한 선

호성은 교육보다는 섭취경험 혹은 섭취빈도 등을 통해 변화

될 수 있고(Kim 2000), 선호도가 낮은 음식과 관능적 특성

과는 무관할 수도 있으므로, 평소 자주 섭취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음식의 조리방법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초등학생

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리방법이 복잡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 식생활에서 이용횟수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서도 ‘만들 시간이 없어서(51.9%∼68.3%)’와 ‘조리방법

이 어려워서(24.0%∼38.9%)’라고 응답하였으며 전통음

식을 계승·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개선해야할 점에 대해서도

‘조리방법’이라는 응답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45.4%)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전통음식의 가장 큰 개선점에

대해 초등학생들이 ‘영양적인 면(39.0%)’에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고 보고한 Min(1999)의 연구와는 약간 차이를 보이

고 있으나, Lee (2000)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Kang & Lee (2008)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2004)의 연구에서 조사대상자

들이 우리음식은 ‘조리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

로 보고된 바 있다. 우리 전통음식은 음식자체의 영양, 맛, 모

양, 색의 조화 등은 높게 평가받지만, 저장성, 경제성 및 조

리방법은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Kim 2000)을 주지하

여 전통음식의 계승 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조리방법, 양념류의 사용은 맛있고 건강한 우리전

통음식의 우수성이 되면서도 편의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현

대사회의 추세에서는 제약조건이 될 수 있다. 전통음식의 우

수성은 인정한다고 해도 긴 조리시간과 복잡한 조리방법이

전통음식의 조리와 섭취를 어렵게하는 요인이 되므로 전통

음식의 정확한 표준조리법의 개발과 동시에 조리방법을 간

편화하여 조리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웰빙문화와 한류에 따라 세계가 우리

의 전통음식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정부에서도

한식의 세계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종합적인 연구를 토

대로한 취약점과 개선방안을 감안하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Park & Kim(1991)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는 ‘조리방법’과 ‘위생적인 면’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는 한국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건물이나 식

당내의 공간구성, 위생상태가 전반적으로 낙후되어있는 것

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통음식점이 일정한 품질

유지와 서비스, 위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깨끗한 조리환경

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해야할 필요성을 제

기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모든 연령층에서 전통식품의 가공식품화 요

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Koo(1995)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이 전통음식이 즉석식품으로 신속히 개발되어야 한

다고 생각하는(48.1%)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전통음식의

영양학적 우수성은 잘 알고 계승하려는 의식은 있으나 손쉽

게 구할 수 있는 가공식품과 인스탄트 식품에 익숙해져 있고

편리성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에 공감을 얻을려면, 조리의 간

편화, 맛의 현대화, 가공식품화 등이 요구됨을 시사한다고 하

겠다. Cho(2005)는 대학생들의 경우 가공식품화의 장점으

로 다른나라로 수출하여 외화획득과 국위선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보고를 한 바 있는데, 전통식품

을 개발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여 경제적 이익의 증대는

물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

라고 할 수 있다.

—————————————————————————

 요약 및 결론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30대, 4,50대, 60대 이상

등의 연령별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 및 기호도를 조사하

여 세대 간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시대에 맞는 전통음식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부산시내에

소재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학생과

2,30대, 4,50대 및 60대 이상의 남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2008년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통식품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매

스컴을 통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초, 중, 고등학생과 2,30대에서는 ‘학교교육’과 4,50대와 60

대 이상은 ‘가정교육’이라는 답이 두 번째로 많아 세대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p < 0.001). 전통음식을 ‘매우 훌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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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통음식이 훌륭하다고 생

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고유의 음식이기 때문에

(36.5~59.0%)’에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17.5~30.1%)’를 두 번째로 답하였다. 전

통음식 중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음식은 ‘김치’를 꼽았

다. 전통음식의 조리방법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복잡

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횟수 감소 이유에 대

한 질문에는 전 연령층에서 ‘만들 시간이 없어서’-‘조리방

법이 어려워서’-‘가격이 비싸서’의 순으로 답하였다. 전통

음식의 가공식품화에 대해서는 전연령대에서 높은 비율

(51.4%-57.0%)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전통음식을 계승·발전해야 하는 이유로 초등학생, 중학

생, 고등학생은 ‘세계화시키기 위해서’에 가장 높은 응답율

을 보였으나 2,30대는 ‘우리의 전통음식이므로’, 4,50대와

60대 이상은 ‘우리 식성에 맞다’를 가장 높게 꼽아 연령별 차

이가 있었다(p < 0.001). 전통음식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모든 연령층에서 ‘조리방법’을 첫번째로 지적했으며 그 다음

으로 초등학생은 ‘영양’, 중학생은 ‘맛’, 고등학생 이상의 연

령층에서는 ‘경제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 연령별 차이가

나타났다(p < 0.001). 

여자가 남자보다 죽, 볶음, 김치, 떡을 좋아하고, 남자는 회

를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죽(p < 0.05), 국

(p < 0.01), 젓갈류(p < 0.01), 볶음(p < 0.01), 회(p <

0.01), 김치(p < 0.01), 나물류(p < 0.01)의 선호도와 양

의 상관을 보였고, 국수류(p < 0.01), 구이·찜(p < 0.05,

탕(p < 0.01), 떡(p < 0.01) 과정류(p < 0.01), 음청류

(p < 0.01)의 선호도와 음의 상관을 보였다. 비만도는 죽

(p < 0.01), 국(p < 0.01), 전·적·선류(p < 0.01), 볶음

(p < 0.05), 회(p < 0.01), 김치(p < 0.05), 나물(p <

0.01), 떡류(p < 0.01)의 선호도와 양의 상관을 보였다. 전

통음식에 대한 인지도는 밥, 죽, 국수, 국, 전·적·선, 구이,

찜, 찌개, 조림, 볶음, 김치, 나물, 음청류의 선호도와 양의 상

관을 나타내었다(p < 0.01).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우리의 전통음식을 계승·발전시키

기 위해서는 연령별, 성별에 따른 요구도의 차이를 파악하여

야 하며, 지역별 인지도 및 기호도 조사를 통하여 일반인들

에게 대중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뿐만 아니라, 세계화를 위

한 다양한 방안들도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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